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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토론

「기계학습을 통한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수 

탐색」 토론문

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별점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

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800개가 넘는 변수를 동시에 투입･분

석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요인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다만 몇가지 점에서 부문에서 보완됐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생후 4개월 이후 만 0세 아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들을 살펴보았는데,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1차년도 데이터와 

함께 임신 시기 기초조사 및 생후 1개월 조사 데이터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해당 데이터들도 함께 활용하면 더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예를 들어, 기초조사에서는 해당 자녀가 계획 임신이었는지, 그리고 임신기간 동

안 자녀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변수들도 같이 살펴

보면 좋겠다. 

둘째, 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 변수 이외에도 가공 변수를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도 

고민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조절변수 등을 만들어 변수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

도 함께 분석하는 방법도 고민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 연령을 교차하

여, 여아를 키우는 30대 이하 어머니와 남아를 키우는 30대 이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를 비교하거나, 여아를 키우는 30대 이하 어머니와 40대 이상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비교해 보면 좋겠다.  

셋째, 본 연구는 1차년도 자료만을 살펴본 단일 시점 연구인데, 이는 현재 육아정책

연구소에 1차년도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이에, 보완책으로 아동 

월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도 고민해 보길 바란다. 예를 들어 5개월 이하, 6개~7

개월, 8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월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요인이 어떻게 다

른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발달학적 관점에에서 생후 6~7개월부터는 아동이 

기기 시작하는 시기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 변수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

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역인과 관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자녀를 따뜻하게 



80 • 제2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대하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기 때

문에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본 연구의 한계로 Elastic net 대신 Group lasso 또는 Group 

Mnet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쎴는데, Elastic net이 Group lasso 및 

Group Mnet보다 더 좋은점과 나쁜점이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 연구에서

는 Elastic net을 사용했는지 설명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